
업종별

온열질환 주요사례
건설업건설업

건설현장의 철근작업은 복사열 노출 위험이 크므로 민감군 관리와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

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(60세, 열사병)

작업 종료 직후 또는 휴식 중 쓰러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작업 전·후까지 포함한 전주기 

관리 필요   

콘크리트 타설 후 식사를 마친 노동자가 식당 인근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 중 사망(52세, 열사병)

운수·창고업운수·창고업

물류센터는 냉방·환기 시설이 부족해 폭염에 취약하므로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

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 준수 철저

물류센터 분류작업을 마친 후 조기 퇴근하여 계단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짐(44세, 열사병)

택배업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민감군 관리,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

택배 배송 작업 후 쓰러짐(40세, 열탈진) 

조선·항만업조선·항만업

조선업 용접작업으로 열노출 위험이 크므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「폭염안전 5대 

기본수칙」  준수 철저 및 민감군 관리와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  

조선소 용접 작업 중 어지러움과 탈진 증상이 나타나 휴식했으나 병원 후송(34세, 열탈진)

항만업은 옥외 고강도 중량물 취급으로 폭염에 취약하므로 민감군 관리, 열순응 조치 강화 필요  

체감온도 35도~40도의 폭염속에서 종일 땀이 범벅된 상태로 양하 및 적하 작업을 실시하고 

퇴근 무렵 쓰러짐(64세, 열탈진) 



음식업(학교 조리실 등)음식업(학교 조리실 등)

급식 조리실의 고온·다습한 환경에서 국 조리 작업 중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여

병원 후송(58세, 열실신) 

급식조리실은 대형 조리기구의 열기로 폭염에 취약하므로 냉방장치(이동식 에어컨 등) 

설치를 통해 실내 온열환경 개선 필요

조리 시 열기로 폭염에 취약하므로 냉방장치(이동식 에어컨 등) 설치를 통해 실내 온열환경 

개선 필요

급식 조리실에서 지속적인 조리 작업 중 체온상승, 어지러움, 구토증세 호소(59세, 열탈진)

시설관리업 및 국가 및 지방정부 사업(청소·미화업무 등)시설관리업 및 국가 및 지방정부 사업(청소·미화업무 등)

바닥 왁스작업 중 인지기능 장애와 어지럼증을 보인 후 퇴근 중 길가에 쓰러져 

병원으로 후송(66세, 열사병)

시설관리업의 경우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므로 민감군으로 구분, 추가 관리 필요

청소·미화 작업은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므로 민감군으로 구분, 추가 관리 필요

출근 후 청소와 제초작업을 연이어 하던 중 어지러움,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 병원 후송

(55세, 열탈진)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업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업

해수욕장 소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

후송하였으나 사망(60세, 열사병)

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 뿐 아니라,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므로 

민감군으로 구분, 추가 관리 필요 

옥외작업으로 냉방장치(이동식 에어컨 등) 설치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

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 준수 철저

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던중 열사병으로 사망(60세, 열사병)


